
김정렬 차관, 철도, 버스 등 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 지시

인덕원역 현장점검 및 교통시설․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회의 개최

  
□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(목) 오전 9시, 4호선 인덕원역을

방문해 지하역사 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

역사 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.

ㅇ 이어 국민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, 지하철, 철도 등 대중교통과 

지하역사,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점검

회의를 통해 교통시설․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.

□ 인덕원역을 점검한 김차관은 “인덕원역 지하역사 공기질 스마트

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청정 대중교통

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,

“진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공기질 

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”을 주문했다.

ㅇ 아울러, 철도역사․터미널, 열차․버스 내 적정 냉난방 온도기준

운영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적용 

가능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.

□ 또한, 김차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8개 철도운영자, 전국버스․터미널

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하면서, “많은 국민들이

애용하는 버스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터미널․지하역사 등 

다중이용시설은 더욱 특별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”하며,



ㅇ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

목표로, 승객들이 머무르는 곳곳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

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”을 당부

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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